
ECH, 공급부족에서 과잉으로
삼성 신규참여에 한화 증설 … 9 6년 내수 4만2 0 0 0톤 달해

국내 ECH 시장에 삼성정밀화학이 신규진출함에 따라 만성적인 공급부족에서 탈피, 수급이 원활해

질 전망이다.

더욱이 유일한 ECH 생산기업인 한화종합화학도 급증하는 내수에 대비, 생산능력증설을 계획하고

있어 향후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삼성정밀화학은 1 0 0 0여억원

을 투입해 9 7년 하반기 완공예정으로 울산공단

에 연산 3만톤규모의 ECH 공장을 건설키로 한

것으로 알려졌다. 

한화종합화학도 연산 2만5 0 0 0톤의 생산능력을 9 7년 하반기 2만5 0 0 0톤 증설, 총 5만톤체제로 확장할

계획이다.

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, 98년이후 국내 ECH 생산능력은 한화종합화학의 5만톤을 포함해

총 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삼성정밀화학의 신규진출은 최근 몇년간 연평균 2 0 ~ 3 0 %의 고신장률을 기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

고 있는 에폭시수지의 호황으로 시장성이 양호하며 9 8년 삼성그룹의 승용차 진출과 관련, 도료 및

접착제 기초원료 확보차원에서도 검토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ECH 시장규모는 9 5년기준 3만3 0 0 0톤으로 고려화학과 국도화학의 에폭시수지 공장 각각 5 0 0 0

톤, 1만톤 증설에 힘입어 9 6년에는 4만2 0 0 0톤으로 27.3%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반면, 생산은 한화종합화학이 2만5 0 0 0톤의 생산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분간 수입이

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ECH 수입은 9 4년 1만톤, 95년 1만2 0 0 0톤을 기록했으며 9 6년에는 절대공급 부족분인 1만5 0 0 0톤을 수

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대비 2 5 %이상 증가할 전망이다.

한화종합화학은 9 4년까지 매년 5 0 0 0톤가량 수출했으나 국내 ECH 공급부족을 감안, 95년이후 전량

내수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E C H의 최대 수요처는 국도화학으로 연간 2만7 0 0 0톤을 에폭시수지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며, 금호쉘

화학과 고려화학이 각각 6 5 0 0톤, 7000톤씩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 6년 ECH 용도별 예상 수요현황을 보면, 에폭시수지용으로 전체 4만2 0 0 0톤 중 9 6 . 4 %인 4만5 0 0톤이

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의약·농약용 7 0 0톤(1.7%), 접착제 및 섬유용 2 0 0톤(0.5%), 기타 6 0 0톤( 1 . 4 % )

으로 예상되고 있다.

ECH 가격은 9 6년초 한차례 소폭 인상돼 9월현재 도착도기준 톤당 1 4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.

한편, 세계 ECH 생산량은 연간 8 0만톤규모로 미국이 4 0 %인 3 2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유럽이 2 6만

4 0 0 0톤, 아시아 2 1만6 0 0 0톤 각각 생산하고 있다.

생산기업별로는 D o w가 연산 3 2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Shell 16만톤, Solvay 8만톤이며, 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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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정밀화학이 2 0 0 5년까지 연산 1 0만톤체제를 갖출 계획으로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1 0 / 1 4 >


